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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마땅히 감사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엠 

2:3)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령에 빠져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를 향해 비춰진 

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힘보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 

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진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골 3:16) 특별히 2008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 걸음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통행하신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 

마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세상에 취해 죄의 종 노룻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 

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 

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태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 

심이니" (살후 2:13) 

죄인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옹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골 2:7) 특히 추수감시주일을통해서 주님을향한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살전 3:9) 정성스러운 미음을 담아 추수감사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 추수감사헌금의 의미를 설명하며 스스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계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 

도 풍성한 믿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막 12:42) 2.3부 예배는 온 가족 

이 한 마음으로 예배히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라며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옐 · 벨옐 찬양 

대(오케스트라)의 특별찬양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엉아 · 유아 · 유치 · 고등부는 자체 예배잉니다 

를f슴과 밟(금요찬양집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과 증거 있는말씀인가살며보아야한다. 

하다맙고f왜 rq펼 

(U/71 :1: 3 '" 1:1) 

인간의 길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를 전하였다. (미 2:3) 백성들을 향 

하여 악한행동을버리고그방향 

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 

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였다.(호 14:1 ; 녹 15 : 2이 오 

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가? 이 둘을 다 

본다면 충돌이 임박해 있고 그 충돌을 피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된다. 

1.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바라봐 미가는 먼저 부정적인 방법으로토지를많이 소유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죄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일들을 계획한다. (미 2:1~잉 어떤 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하 

여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죄의 본질과 또 죄가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미가는 지적한다. 예 

수님도 음란은 음욕을 품는 것에서 시작됨을 말씀하셨다. (마 5:28) 살인은 미워하는데 

서 시작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였다.(요일 3:15)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오려면 먼저 

그미음과태도가바뀌어져야만한다. 

2. 마음에 심어진 악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은 마음에 계획한 것을 행 
동으로 옮긴다. 부자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깊이 깔려져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일하신다.(창 6:5 ; 미 2:3) 하나님께서 결정권 

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방어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재앙을 덮어씌우는 악한 
자들을 범죄한 만큼 심판하신다. (미 2:4)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 
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돗 안에 있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충돌하게 될 것이 
다.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주일， 집회 및 모임마다 말씀이 설교되 
고 있지만 진정한 설교는 듣기 싫어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미 2:6) 예배 
와 각종 매체， 서적을 통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동F는가를 생각하며 물어볼 필요가 있다. 미가는 설교하지 말라는 심한 
비판까지 받았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때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정으로 믿을 만 
한 확실한 말씀임을 주장하였다. (미 2:η 오늘날 우리는 말씀들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3. 진정한 말씀은 반항을 일으킨다 미가의 설교는 반항을 일으켰다. 미가는 하나님과 
의 관계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세력들 

은 미가를 향하여 “당신은 종교에나 관여할 것이지 정치는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내 

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에 관하여 미가가 지나치 

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또 전따할 것을 원하였다. 선포 

되는 말씀에 대하여 저항을 받은 선지지는 미가만이 아니다. (암 7:12) 

4. 하나님의 길이 제시될 때에 반대한다 인간은 관대하시고 감성적이신 하나님에 관 
하여 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믿을 만한 설교는 저항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뭇과 하나님 

의 길이 제시될 때에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행 7:54~5에 

5. 진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진정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선 
포이다. (012 : 7) 반면에 거짓 예언의 본질은 인간들의 말을 선포동}는데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는 인간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 인간의 말은 거짓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다.(고후 2:16~17) 진정한 설교는 악을 고발한다. 미가 선지자는 사 

회악을 고발하였다. (미 2:8~1이 참된 설교는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도 포함되어 

야한다. 성경에는많은나쁜소식이 담겨져 있다. (롬 3:떼 진정한선지자는악의 결과 

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어야 한다.(행 7:51~52) 미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자의 모습 

을 말해준다. (01 2:11)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며 자신들의 악한 것들을 덮어주는 설교자 

를 인간들은 원하고 있다. (뻗전 4:3~4) 

진정한 설교는 진리를 강조한다. 진실한 설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설교하지 
않고 소망을 제시한다. (미 2:12) “회개하라 천국이 가끼어 왔느니라” 비록 사회악을 저 
주하고 심판을 예고하였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었다. 그 땅에서 악인들이 쫓 

겨날 것을 알린 후에 그는 또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다. 이 소망의 근거 

는회개와믿음이다. 하나님의 진정한종들은 죄와심판을크게 외친다. 오늘도하나님 
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죄인을 
부르신다. 회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제시한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 
는가! 진정한 설교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하나 
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돌O}7}야 한다. (호 6:1~2)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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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Next Su빼 

WHO'S IN CHARGE? 
(1)The LORD reigns,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many islands be glad. 

(2)Clouds and thick darkness surround Him;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3)Fire goes before Him And burns Up His adversaries round abou(. (4)His lightnings lit Up the world; 

The earth saw and trembled. (5)The mountains melted like wax at the presence ofthe LORD, At the presence ofthe Lord 

ofthe whole earth. (6)The heavens declare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 peoples have seen His glory. (Psalm 97:1-6) 

l t s so sad bUt so trt빼 many of today's church goers proclaim 
that they are Christians, yet their own dust controls them. Who is 

really in charge of your life? Without doubt , we are living in a 

terrible world. Hunger, disease, pollution , war, terrorism, violence, 

and every kind of evil one can imagine surround us. Even low morals, 

divorce, drugs, sickness, anger, and hatred are everywhere. Is there 

any hope? What will become of us? Ooes anyone have any good 

news? Are there any better days ahead for us? Today’s Bible verses 

begin , “ The Lord reigns , let the earth rejoice .... ... "(v. 1) 00 these 

words get you excited? 00 they fill your heart with joy and peace? 

They truly can change your whole outlook on life if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If you know that the Lord reigns , then you can relax. If you really 

believe this then you can experience His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You can cast your cares on Him knowing that He cares 

for you. 1 Peter 5 : 6~9 say, "Therefore humble yourselves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Be of sober spirit, 

be on the alert.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But resist him, firm in your faith , 

knowing that the same experiences of suffering are being 

accomplished by your brethren who are in the world." Stop trying to 

take charge of things and live by faith . Faith means that you do not 

believe in yourself, but that you believe in God, “ for we walk by faith , 

not by sight." (2Cor. 5:7) Our society is set-up with the mindset of look 

at me, look at my clothes, look at my ear, look at my bank account, 

look at my house, etc ... .. .. Everybody keeps looking and society keeps 

getting worse. Christians don ’t live by sight! Jesus calls to us, “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Iaden, and 1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1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 : 28~30) Is your soul restf비? Are 

you relaxed throughout each day? 1’ m sorry to have to ask you , but if 

you are worrisome, uptight, nervous, anxious, or just plain stressed-out 

then where is your faith? If you are wrapped up in your own 

knowledge, seeking wealth , or busy making a name for. yourself, then 

you reign. When 1 read or hear the words that the Lord reigns, amazing 

things just come out of my hea다 . 1 hope Jesus Christ is in 

coming? Before His return, difficult times will prevai l. (2끼m . 3:1) Many 

people at this time will have some form of godliness but without its 

power; they will always be learning but never able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2Tim. 3:5 ~ 7) These are the people who can ’t 

let go of the world, who don’t deny themselves, and will not give up 

their ways. The Bible prophesizes about them, and 1 hope you are not 

one of them because all prophecy w ill be fulfilled . Luke 21 : 25~28 

further state, “ There will be signs in sun and moon and stars, and on 

the earth dismay among nations, in perplexity at the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 men fainting from fear and the expectation of the 

things which are coming upon the world; for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But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raighten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Now, 1’ m asking you aga in, who is in charge? Is it you 

or Jesus? God has a plan , a great plan , an eternal plan . Are you going 

to join in this plan or not? Why won ’t you rely on God? Why do you 

keep holding on to destruction, instead of letting go to life? Romans 

8 : 28 ~30 say,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com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so that He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and these whom He 

predestined , He also called; and these whom He called , He also 

justified; and the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 Who is in 

charge of you? 

If you know that the Lord reigns, then you need to remember it all 

the time. We are not the first to live in difficult times. Israel suffered 

bondage in Egypt for four-hundred years, Oavid was pursued by Saul 

time and again , and the early church endured horrific persecution , 

which included martyrdom. When you are feeling down or when fear 

tries to get the best of you , consider Jesus. He died on the cross for 

you with pain and shame.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ls . 

53 :3) He was beaten, nailed, and pierced with a spear.(1\11t. 2기 The 

good news is that His resurrection vindicated His message , 

guaranteeing our salvation , "who was declared the Son of God with 

power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Jesus Christ our Lord, through whom we have receive grace 

and apostleship to 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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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후일 설교 

l 다음주일셜교 l 

누가다스리는，t? 
(1)여호와께서 다스라시나나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빼할지어다 

(2)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3)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그의 번개가 세계를 벼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6)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1 -6) 갱생판옥사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 

히 무가치한 것들에 꿀려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리 

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아， 질 

병， 환경오염， 전쟁， 테러， 폭력 등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 

를 진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의 상실 이혼 마약 질병， 분노， 미움이 어디에 

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요? 희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 

리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 .... " (1절) 이 말씀을 듣고 기운이 

생겁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안겨 줍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수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 때 쉽을 누릴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서 여러분을돌보시는 것을알때 모든 염려를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 

로전서 5:6~9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앓이라” 모든 일을 자신이 책 

임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이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 

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후 5:7)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기본 
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옷 자신의 차 자신의 은행계좌， 자신의 집 등 

등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럴수록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습니 
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 

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라?' (마 11: 28~30) 여러분의 영혼은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긴장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만약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 

음이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다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의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부를 추구하며， 명성을 얻는 데 분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 
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로 인해 여러분이 진정한 쉽을 경험할 수 

있기를원합니다. 

주쩨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 때 기뼈할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분은 이 땅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나 
타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 
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o-}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 
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29~31) 예수님이 재람하신다는 것을 생 

각할 때 흥분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재림하시기 전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덤후 3:1) 이 때 많은 사람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담후 3:5~7) 이들은 세상의 것 

을 버리지 못하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 

들입니다. 성경이 그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 

다. 누기복음 21:25~28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월 성신에는 정조가 있겠 

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 

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 

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 

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다 

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 

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계획에 참여할 것입니까? 왜 하나 

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으로 가는 길 대신에 멸망으로 가는 길을 계 

속해서 고집하십니까? 로마서 8 :28~30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나와 하나님 

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뭇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 

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 

고있습니까?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라 

주께서 다스리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 

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 

리고초대 교회는무시무시한핍박뿐아니라순교까지 감수해야했습니다. 마 

음이 낙심되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 

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 

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μt 53:3) 예수님은 매 
를 맞고 못 박히셨으며 창에 찔리셨습니다. (마 27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부 

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메시지가 입증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았다는 사실 
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죽은자들가운데서 부활동}사능력으로하나님의 아 
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 
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 

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롬 1:4~6) 구세주가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심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도 변경되지 않습 
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을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사방의 대적들을불사르시는도 

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2~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만유의 주 
께 맡기십시오. 누가 다스리십니까? 겸손해지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합니 
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 

생을얻을것입니다.아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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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정지기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라는 주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거하시기에 나의 몸과 마 

음이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마저도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료k을 기대하였 

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요뻐l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이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작은 모퉁잇돌에 불과하더라도， 아주 중요하고 귀중하 

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즉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 즐 

거이 노래하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C습 3: 17)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나의 아주 작은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듭 

났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 있을 때에 

도， 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 

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료띨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한 정지기훈련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을 드리며，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 

에게 주님의 은혜로 이꿀어 주옵소서 

김미영(권잘， 8교구) 

d뼈 십자，~맏 자랑하는 교효| 
매번 청지기훈련 때마다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드렸지만 확고한 말씀이 들리 

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가요? 아니 인간의 생각으 

로 들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나 얼마 전 위임목사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 

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하 

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보혈로 

묘판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가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교회，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모래위에 지은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충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 

도드립니다. 

김순자(집사， 6교구) 

빼 '1짙고 단닫한 모난 흩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인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비 

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였다. 적어도 나는 교회 

의 벽돌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그런데 ‘거칠고 단단한 모난 돌’이라는 단 

어가 나에게 다가왔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내 속에 선한 것이 아 

무 것도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속사람은 자아가 살아 

있어서 쉽게 분내고， 시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역시 나는 거칠고 단단한 모난 

돌이다. 

‘하나님의 집’ 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호띨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잘리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작은 돌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 

양으로 빚어 가실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기대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 

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료때l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을 세f는 살아있는 충현의 공돔체가l되기를 소망한다(사 43: 1) I I 

김승환(집사， 2교구) 

교회뜯 ôl나님의 칩01다. 

훌저는 아무 힘도 없￡니 
해마다 세 차례의 정지기훈련이 있지만 나는 지난 3차 청지기훈련을 새로운 의미 

로 맞았다. “성령 요k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요빼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제2차 정지기훈련 이후 4개월 동안 나는 무척 길고도 힘든 광풍속에 있 

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나에게 두 딸의 입원과 사고 등 정신적 •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새로운 파도를 묘떨며 지친 나를 흔들어댔다. 결국 나는 두 손을 들 

고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 

러나 그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금요찬양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 

서 딸이 얼굴을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응급실로 달려가 근처 병원을 헤맨 뒤 수술 

을 받고 나니 날이 훤해졌다. 주일 새벽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말도 하기 싫고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라고 푸염하자마자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다. 암으로 투병하시던 같은 구역의 집사님이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전갈이었다. 

이후 삼 일 내내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전화가 쉴 틈이 없었다. 이후 우여독 

절을 겪으며 어렵게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과 “너희가 갑당하 

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끼고전 10:13)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로 지어 

가시려고 풀무로 연단하시고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위로해주셨다. ‘뱉엘로 올라가라’ 는 주일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처음 믿음과 약속을 돌이키며 야곱과 같이 진심어린 눈물의 

회개를 하게 하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 

료띨 왜 나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왜 자꾸 의심하는지. 또 가족과 물질을 하나님 

보다 우선시하였음을 고백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치지 않을 것 같던 폭풍도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곳 같은 옹L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 32:2)의 말씀처럼 잠잠해져서 평안 

한 마음으로 가족과 구역원이 다 함께 정지기훈련에 참석할 수 있었다. 

오명자(집사， 15교구) 

삐뼈 효l'맨1 '1회를 주싣 주닙 
매년 청지기훈련이 교회의 연중 행사의 하나로만 느껴져 저에게는 은혜를 갈망하 

는 간절한 마음이나 기다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청지기훈련을 앞두 

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고， 이로 인해 내 믿음이 효낼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앞 

쪽 자리에 앉아 청지기훈련에 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나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 

나 주님은 사람이 ~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신령과 진 

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구별하지 않고 거하신다는 것과 

말씀이 기초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매사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주님께 불순종하고 회개 

보다는 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이 죄인을 오늘까지 벌하지 않으시 

고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 

우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 

지 불순종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담 

대하게 복음묘멸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ð을 찬양하 

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윤성(집사， 13교구) 



*럼손한 주닙2.1 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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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사 구원의 자여로 

삼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이 거하실 처소를 접하면서 과연 나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 처소가 될 수 있 

도록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모 

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장성한 분료쩨 이르러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 

슴 벅참은 이 은혜를 받은 자묘L이 알 수 있겠지요. 주님의 성전인 심령이 성결하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QLL이 성한 이 시대 

를 본받지 않고 시온성을 흔면}여 진리 펀에 서도록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 

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늠이(권사， 20교구) 

빼 머릿흩。l 되신 역l수납슬 따라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늦으면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30분 일찍 도착했 

는데도 예배당은 사림들로 가득했다. 정지기훈련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료R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는 〈주기도〉 찬송을 
부르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라는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 

고설교말씀을들었다.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거룩한 장 

소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다.’ 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배 

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기쨌다. 

또한 우리를 구별하시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셨다는 사실에도 

감사했다.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정말 주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며 찬 

양하고 또 순종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번 청지기훈련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2009년에 있을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 

빼고리스도 

강성종(중등2부) 

안에| 릎애 없는 사톡 ‘c= 

저11차 ‘교회의 방패와 상급’ 제 2차 ‘두 세계’ 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 
말씀으로 순종하며 지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하여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청지기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말씀을 통하여 놀라우 
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실 

로 주님과 갚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 
의 가치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놀라운 성령의 특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도록 힘쓰는 충현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대는 경건의 능력이 점점 죄하여 가는 시대요， 생명보다 형식에 더 많이 치중 

하는 시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며 영적 각성을 하여 은혜의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정치기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려면 교회를 더 

럽히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성전이 되도록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묘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모퉁잇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산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변화받 

아 빛의 자띠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참 교회가 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묘L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며 성령 요k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간 

절히 사모합니다. 

임영애(집사， 16교구) 

.6.학나닙。l 정학쇼! 흩 ' 1' ’ l 

미련하고 약하고 둔하여 어디 견줄 데 없는 나에게 지극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하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2008년에도 이제 열 달을 보내고 

제3차 청지기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습관으로， 또 청지기훈련이구나 생각 

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방패와 오L급이 되시는 주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두 세계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주님 “감람ιk게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 

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신앙고백으로 주님을 찬~하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에 나도 따라서 여기 우리가 모여 찬양 드리는 이 산 제물 

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써 참 형상이 아니라 온전케 하지 못하고 실체는 복음이라는 

것과 율법적 형식은 하나님께 가증함이며 예배드랄 때에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처소로 살아있는 영적 돌들로 지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료L이 되셔서 온통 피에 적셔져 세상에 버린 바 된 그 돌이 성전의 모퉁잇돌 

로 쓰인 것과 세상적 인간의 자랑이 되지 말라 하심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전을 지을 나머지 돌들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땅 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톱으로 가르고 복음으로 손질되어 정 

해진 장소， 언약 요빼 있는 계획된 그곳에 놓여져 그리스도의 모퉁잇돌에 의존하여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놀라운 기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중요하고 뀌한 돌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돌이기 때문입니다.(시 87:2-3) 
세상의 어려운 환노}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빼 나에|꺼l 츠，\1 르면 l --.-‘--. g. 

김경숙(집사， 18교구) 

나는 매일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았다. 내 잘못은 생각지도 않은 채 조금 

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오히려 주님께 짜증을 내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어째서 나만 할 수 없는 건가요? 더 나아갈 수 없나요? 

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나요? 

나는 매주 금요찬양집회와 주일예배는 배}Ã1지 않고 항상 드린다. 하Ã1만 나의 머리 

에는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진보는 있었다. 바로 이번 청지기훈련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여태까지 니에게 교회란 ‘일 주 
일에 한 번씩 10년지기 친구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곳 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나는 교회가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 

러운 성전’ 이라는 것과 그 성전이 바로 ‘나 자신’ 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예전에 성경공부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은 거의 없었다. 그런 나에게 의문이 생겼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처 

소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고 계실까?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매일의 삶을 즐기고 노느라 바쨌고 하물며 예배시간에도 

딴 짓을 하며 히히덕거리며 놀고 있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처소’ 따위는 없고 머 
릿속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나를 깨뜨려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해 주셨고， 이 성전을 지을 나머지 또 다른 돌들을 구해오라는 특명을 주셨다. 

사실 또 다른 돌들은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나는 창피하고 부끄럽다 

고 내 주위에 있는 학교 친구들에게조차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일쑤였다. 하지 

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축복받은 아이인데 뭔들 못 

하겠는가! 그래서 난 돌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 돌들이 정해진 장소에 놓여질 때 
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은미(중등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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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무때애 매씨1I I DDt 복옴 강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는 예수 

님과한집에서 30여 

년을 함께 지냈기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가장잘알 

고있었다. 그래서 예 

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형인 예수 

가미쳤다고말할정 

도였다. 야고보는 예 

수님에 대해 혈육을 나 

눈 친형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야고보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하였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초대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였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다가 야고보는 투옥되었다. 순교를 앞둔 야고보는 본 서신을 기록하였다. 

첫 인사말을통해서 그가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 

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한 때 형 에수의 사 

역을 말리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밝혔다. 오직 예 

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였다 (약 2:1) 임박한 죽음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고 권변하였다. (약 5:7~8) 예수님의 또 다 

른 동생인 유다는 어떠했는가? 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유 

:4,25) 한 때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복잡한 마음을 버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한 마음 

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세상적인 지혀j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다. 세상적인 지혜는 땅 

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약 3:15)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향 
해 욕심이 가득하여 종국에는 멸망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였다. (빌 3:18~19) 유다는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썼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히는도 

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 :10) 세상 

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일 2:15~16) 그런데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지혜가 세상적이지 않은가? 무의식중에라도 우리는 세상 

적인 지혜로 기득하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생각자체가 악하다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 

은하나님과원수가되나니 이는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뿐아니라할수도 없 

음이라끼롬 8:7) 우리가 만들어 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일지라도 실제 

로는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하다. 세상적인 지혜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이다. “육신 

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세상적인 지혜로는 절대 

로 진리를 만들 수도 진리에 이를 수도 없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할뿐이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는다. 영적인 지혜를 갖기 위 

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다. 은혜로 영적인 지혜를 받는다. 영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흘， 선한 열매로 가득하 

다. (약 3:17) 생명과 평안뿐이다. (롬 8:6)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 

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 

니" (고후 1O:4~5) 영적인 지혜는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동t하게 만든다.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예와 “아니요"(고후 1:19)가 

분명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성경을 왜곡하며 필요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왕하 17:33)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섭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밀F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의지할 때가 더 많다. 세상과 성경을 적당 

히 섞으며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얄팍한 생각 

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 

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우리는 두 미음을 버리고 자 

신의 태도를분명히 해야한다. “엘리야가모든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변 그를 띠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지라." (왕상 18:21)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 

야한다. (약 4:8) 

이스라엘의 역사 중 아합시대가 가장 부요하였다. 그러나 아합 시대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는 없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부요 

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두 마음을 품게 된다. 조화롭고 중립 

적인 삶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꿀 것이 

다. ‘될까? 안될까?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의심하지 말자. (약 1:6~7) 그리스도의 십자 

가를 붙들자. 지금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두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 

한 것은 십자가의 은총이다.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자. 영적인 지혜를 품은 은 

총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내 주여 뭇대로 행하시용소서. 살든지 죽 

든지 뭇대로 하소서 " (찬 549장) 아멘. 

{ 마가복을 강때 생 I 

베드 로 의 고 밴 본문은 u}7t복음의 분기점이다 그동안 D맨 복음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십자가의 고벤 없는 풍요로 
,----, ---,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그런데 본문 운 삶을 원한다. 이에 교회도 발맞추어 영광의 십자가만 말할 뿐 고난의 십자가를 지거나 

그 리교 짚수 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를 베드로의 고 좁고 험한 십자7}.의 길을 걷자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십자째 대해서 몰라서가 아 

’ ‘ ’ 백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 니다. 예수님， 십자가， 좁은 길 등등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진실로 믿지 않기 

(8:27-33) 랴의 여러 마얽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자 때문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실수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다 
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막 른 사료될에게 밀L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막 8:30) 그런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 

8:27)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 떠돌던 이야기를 하였다.(막 8:28) 헤롯 왕은 자신이 음과 부훨에 대해서 제자햄게 처음으로 예고하셨다.(막 8:31)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신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믿었다(막 6:14-15)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승천한 엘리야가 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다시 왔다고 믿었다.(왕하 2:9,15)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도 일치했기 때문이 서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막 9:31, 10:33-34)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다.(말 4:5-6)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권위있는 말씀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각각 아는 대로 이해했다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출11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 

가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막 8:2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다.(삼상 24:6)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귀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 

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 

다.(요 1 :41)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하였다.(시 18:50) 로마 치ot에서 빈곤 

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메 

시아였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사 11 :4) 

말씀을 곡해한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은 오늘날의 번영신흐멸 묘띨어냈 

베드로는 항변하였다.(막 8:32)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막 8:33) 

베드로의 항변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자신의 스승이 죽는다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제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 

력하게 말씀하신다. 사람의 일은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평범하고도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B이다. 하나님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 

이다. (고전 1:23- 25) 그런데 평범한 신자들은 이것을 싫어한다.(행 4:1 -2) 종교인들의 

행태는 더 심각하다， 말씀 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밝히기보다는 말씀을 세상의 

부속물로 바꾼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막 10:45) 예 

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는 분명 대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없었기에 실수 

하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 때 실수하지 않는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맘 

이 든든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 401장)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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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선교률 2번 다녀 왔다. 예전에는 전도만 열심히 하고， “아맨. 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나오고 찬양과 

만 가르쳐 주면 ‘주님을 영접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나의 생각이었다. 이제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내겐 정말 빛나는 보석보다 더 값지고 소중해졌다. 

선교는 정말 중독성이 강한 것 같다. 겨울방학 때에만 가고 여름방학 때 안 가려고 했는데， 학업이나 세상 친구틀 

과 모든 오락적인 것들을 떠나 겨우 올 수 있었던 지난 여름선교는 정말 내게는 소중했다. 겨울선교를 다녀와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여름 단기선교는 확실 

히 다른 것 같다.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다. 아니， 확실히 들어오셨다. 

첫 사역을 할 때， 사료띨을 약간 가렸으나 점차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사료l들과 사이도 좋아졌고， 찬양도 열심히 

불렀다. 시행1 사역을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료띨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어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효방을 

했다. 나횡1 총무선생님께서는 “사역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사 

료띨을 만날 때마다 시원한 바람을 만난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마지막 사역 때에는 한 여자아이가 찬양을 

20-30번 정도 따라하여 율동과 찬양을 다 외워버려 헤어질 때는 뽀뽀도 해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 

혜로， 갑동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울럭할 것 같았지만 푹푹 참으며 인사했다. 

지금 돌아보아도 진흙과 오물을 밟아가면서도 서로 먼저 전도하겠다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다. 

물론 복음만 전하고 온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갚이 알게 되었고 친해졌다. 협동심， 인내심 

과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과 행동， 따뜻한 웃음과 미소， 이 모든 것을 선교지에 있던 그 순수한 영흔들에게서 

배웠다. 그폈l서 깨달은 것들을 한국에서 전도할 때 목 실행해야겠다. 집에 가서도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을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이다. 내년에도 선교를 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 잃어버린 영흔들을 되찾는 등대 같은 자가 되고 싶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린다. 

김한멀(중등1부 3팀) 

새1~촉양육부 10월 수료자 (2) 

진실로 예수 님을 닮기 원합니다 

’ 증언교회 선도사닝의 인도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 

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띠 흘려 돌 

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애 주신 분이십니다 . 교외생왈을 

하연서 하냐닝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를 대신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 

다. 이제 술과 담배를 끊도록 노력하며 깨끗하고 삼된 생 

왈을 아겠습니다 (배재용) 

’ 어느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인도로 교외에 오게 되었습니 
다 . 나의 예수님은 저를 앙상 지켜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인자안 분이십니다 .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의 죄를 대신 젊어지섰기에 숙연애 

집니다 . 교획생왈을 하연서 다시 태어난 듯합니다. 그동 

안의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섰다고 !믿슴니다 .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앙니다 하냐님과 

예수님이 늘 지켜보t 주심을 믿습니다 . 접접 변와되고 있 

는 저를 보며 그냥 좋습니다 (서윤애) 

’ 평소 선분이 있는 언니의 선도로 신앙생왈을 아게 되었습 

’ 2 년 선부터 신만 진구를 통해 하냐님 말씀을 자주 선애 
들었습니다 . 그려냐 삶의 의미를 잃을 만큼 임든 상왕에 

접쨌을 때 기도 웅에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였고， 신구 

의 소개로 중연교외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녀무나 거룩 

아신 사랑의 영상이십니다. 선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앙 

니다 . 주님의 십자가 앙에 저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길 신십 

으로 원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중잉니다. 예배 중에 얻어지는 

은혀l를 통해 주님이 세우신 교외 ，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 

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아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어 좋 

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앙니다 

냐의 생영과 영온이 이렇게도 소중하고 고퀴안것인지 처 

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모든 삶， 설령 과거와 연 

재에 가지고 있는 고단까지도 모두 갑사암을 느끼게 되었 

습니다 . 오직 추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선십 

、으로 원압니다 주님 감사앙니다! ( 김소울) 

니다 예수님은 삼으로 사랑이 념치고 자비아시며 평안 ’ 처남댁의 선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이 냐를 죄에 

암을 추는 분이십니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젊어지 서 구원해주셨습니다 . 예수님은 냐의 구원자이십니다 

섰고 못 박이섰습니다 앙상 초급했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 믿음생왈을 하연서 선 
교외에 가연서 명얀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추시는 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 김성좌) 려고 쨌습니다 . 그려냐 지금은 기도하연서 예수님께 모 

’ 중연교외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권유로 예배에 삼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셨습니다 .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아냐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 

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 그리 

고 냐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섰으 

므로 십자가는 나에게 새 삶을 의미밥니다 . 신앙생왈로 

인해 아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성정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하여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의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윤) 

든 문제를 맏겁니다 . (박뀌열) 

’ 아내의 간욕안 간증으로 중연교외에 냐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 된 자를 잦으섰고 구원을 주섰습니다 . 사 

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앙에서 나는 원래 죄인임을 고백앙니다 십자가는 냐에 

게 사랑을 확증。H줍니다 . 그리고 냐의 마음을 평안아게 

해줍니다. 이제 제 삶이 배려알 줄 알고 몽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용장기)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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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구원착는 Oß수님 

언어와 영성훈련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 

셨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 

고，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마음으로 선교지 

를 향해 나아갔다. 삼엄한 감시체제 아래서 복음을전하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조심스레 숙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로 향했다. 현지인들은 낯선 우리 

의 모습에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는 미소 지으며 인사하 

면서 손을 잡아 주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 

에는 두세 번 반복하여 불쌍한 영흔들을 효t해 전하고 

또 전했다. 언어전달의 어려움으로 답답했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들은 마음 문 

을 열기 시작했다. 반갑게 대하며 말씀도 듣고 영접기도 

를 따라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떤 가정 

은 복음을 거절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다고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 

다. 

첫날 사역은 팀원 모두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찬탱}며 숙소로 돌아왔 

다. 둘째 날 사역은 경건회와 주일예배를 현지 숙소에서 

드렸다. 은혜 중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사역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흔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했다. 그곳에서도 많은 영흔을 준비해 주 

셔서 팀원들과 함께 찬~하며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주님께 감사드렸다. 현지인들도 아쉬 

운 듯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고 기뻐하는 것 

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동할 때 팀원들은 찬양하며 가 

사 중에 자신의 고백이 있을 때면 울먹이며 감사했다. 

다음날 사역지에서는 더욱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전쟁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아버지가 이곳저 

곳을 해매며 돌아다니는 안타까운 가정을 방문하였다. 

복음을 전하자 딸의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렸고 환 

한 미소로 화답했다. 딸은 어머니와 언니까지 데려와 소 

개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예수 

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말해주며 기 

도드렸다. 어머니의 얼굴에 아픈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 

진 듯 미소가 피어났다.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사가 넘 

치는선교현ε}이었다 

정봉성(집사， 4교구 4지역팀) 

지난주에 도착한섣교팀 (2개 팀) 

팀 

10월 30일(목)-11월 7일(금) I 6교구 7지역 

10월 30일(목)- 11 월 7일(금) I 8교구 2지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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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07 안영민 9 장년 1부 전귀환(9) 

1808 이태경 10 청년 1부 정윤신(6) 

1809 키C그-추ι-지'-' 15 정년 1부 

1810 채명자 19 정년 1부 

1811 박현초 17 -λLnCiL-님「 강옥란(10) 

1812 김상배 7 장년 1부 최준호(2이 

1813 유영아 17 청년 1 부 길경덕(17) 

1814 함남식 11 장년4부 김복수(11 ) 

1815 김은미 4 정년 1부 이윤진(5) 

*중연교21.의안7/측이되7/.원'ô/"';는운은 본당Lm효AH7f즉등록실로오"'71HI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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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쇼석 

별 세 

1 장태석 집사(박성회 성도의 

남편 · 장준호 성도의 부친 ， 
11교구 상계2구역) /10월 30 
일 별세 ， 11월 1일 장례 

2 정규복 타교장로(정영현 집 

사의부친 최규 권사의 시 
부 ， 24교구 금호2구역) / 10 

월 31일 별세， 11월 3일 장례 
3. 김호녀 은퇴권사(이도원 성 
도의 모친 ， 11교구 방학구역) 

/ 5일 별세 ， 8일장헤 

결 혼 

이충학 군(이진규 집사 · 박 
은숙 권사의 아들， 6교구)과 

김현경 양(김재근 장로 · 정 
은혜 권사의 딸， 타교) 1 5일 
(토) 14 :00 염천교회 

2 김중길 군(김남영 씨 · 이지 
순 성도의 아들， 타교)과 김 
정은 앙(김규용 안수집사 · 
장혜남 권사의 딸 ， 22교구) 
15일(토) 15‘00 서울로얄호 
텔 3층그랜드볼륨 

3교구 흥톨윌 켠도필피 

일 시 : 9일(오늘) 14:00 
장 소 · 저1 1교육관 207호 

9교구 흥톨월 현도핍피 

일 시 :9일(오늘) 14:00 
장 소:본당 11 2호 

21교구 훌륭월 현도겸피 

일 시 : 9일(오늘) 14:00 
장소 : 갈릴리흘 

5교구 훌톨월 전도집외 

일 시 : 9일(오늘) 14:00 
장 소 · 저12교육관 2층 B흘 

11교구 흥톨월 견도접피 

일 시 :9일(오늘) 14:00 
장 소 : 저11교육관 1층 영아부실 

12교구 흥톨흩 현도핍외 

일 시 : 1 6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훨법 충현 지도으l 창 
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 : 36)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처소(엠 

2 : 22)가 되게 하소서. 

22교구 흥톨윈 견도접피 일 시 : 1 6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 저11교육관 301호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 

육을강건하게하소서. 흩력과회추변헌도 
외션부 교μ 모집 외선부 학생심방 및 앙육담당 (문의 : 외선부 # 457) 

일 시 : 여전도회 11월 12일(수) 구역장 영성흔련 후 
남전도회 11월 15일(된 14:00 감시위윈외 2008년 후반기 정기 감시 감사장소 : 감사위원회(제1교육관 503회 

a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 : 18)로 세워지게 하 

소서 .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제출기간 : 2008년 11월 30일까지 제출서류 : 금진출납부， 월장， 영수증칠 

남전포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대상부서 ’ 찬앙위원회 소속 전 친앙대， 교회학교， 안수집사회， 권사회 3지회-401호 4지회 407호 

2009년 때1차 CMTC 훌현 
(교육과정 :3주간， 장소 : 링l리를) 이훗싸항 힐힌톨 위안 

학지셰미나 

훌현블지관핵뭘 모힐 

잉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녹 19: 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CMTC 선교훈련 

시 간 
18:15~19:15 

19:15~19:30 

시 간 

18:15~18 :45 

18:45~19:1O 

19 :1O~19:30 

11월 9일(오늘) 
지1 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저|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11월 16일(다음 주일) 

저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저15강 영성기도회 

주~I : 징애인 재훨에 대한 전망과 대안 

강사 . 루안 떠셀 박새국저|특수교육행정위원회 

상임이사)외 1영 

일시및장소: 

19일(수요1부예배 후， 충현교회 몬딩) 

20일(오전 11시 충현기도원) 

1.모집부문 총무과장 (1958년 이후 출생재 

Ail，려/교~으로서 회껴/와 행정엉무에 

10던이상경력자 

워드와 엑셀 사용 가능자 우대 

2.~홉서류 이력서(사진부칙"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티교맨，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a쩌|훌마감 11월 20일(목) 1 7:00까지 

딩 1 . 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 

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수강스l칭 : 혼헌 당일 15:00, 갈릴라훌 압구에서 징수 

.CMTC 직무흘련 : 11월 30일(주일)， 18 :1 5 ~1 9 : 50 

22일(오후 4시 저12교육관 4층) 4.서류쟁률~i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당 552-820어# 401) 

딩 매주일 등록히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 

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랩 찬 

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 

으로풍성하게하소서. 

새벽기도회 (1 1/ 10 - 11 / 16) 

1o (월 ) I 11 (화) I 12 (수) I 13 (목) I 14 (금 I 15 (토) I 16 (주일)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 
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 

시설 건립과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설교자/기도Af I 김성관/김성호 | 양재웅/류태준 | 양재웅/박미 련 | 강현철/박종태 | 이광현/이부성 1 강호성/한성임 | 박준식/임태주 
설 교 본 문| 막 9 : 1-1 3 겔 2 7 : 1-11 겔 27:12-25 겔 27 :26-36 겔 28: 1-10 겔 28:11-19 겔 28 :20-26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ím호 l 
예배 담당 (1 1/12 - 1 1/16) 

날짜 여| 배 설 교 사회 기도 :B• c IrJt 
I필톨훌휠훌톨 

11/12 수요 I 주님께서 오실 때 (뱀후 3:10-11) 김성관 목사 이희식 정길례 찬란한 새벽 (호산나 찬양대) 

11/12 수요 II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행 21:7- 14) 김창성 목사 최진철 김미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실로암 찬양대) 

11/ 14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철규 예루살렘 찬양대 /바이올린 김소헨 할렐루야 제1흔성중창단 

11/ 16 주일 I 누가 다스리는가? (시 97:1- 6) 김근영 목사 박준식 이실호 〈예배전찬양〉 

11/16 주일 II 누가 다스리는가? (시 97:1- 6) 김성관 목사 이재영 전홍렬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자여 외 /유년부 중창단 

11/ 16 주일 m 누가 다스리는가? (시 97:1-6) 김성관 목사 장훈 김종구 참 아름다워라 외 / 유년부 중창단 

11/16 주일 W 누가 다스리는가? (시 97:1- 6) 양태선 목사 정충신 김연태 오 신설하신 주 외 /표라노 정정희(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11/ 16 주일 V 누가 다스리는가? (시 97:1- 6) 양재웅 목사 강호성 김단용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외 /트럼본 이영규(벤엘 오케스트라) 

11/16 주일찬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녹 17‘ 11-19) 윤수일 목사 최강전 엄복섭 가브리엘 · 뱀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짧 031-766-542되 

차 량 

섬 기 · 는 분 들 I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 :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예배 I 오전 11 ’ 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λL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 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풍 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z. τ% 3 1f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τ1 τcT닝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 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러랑 
카어， 중국어1 몽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ttaneous 때찌a뼈lS ln 티19 ‘sh . Chinese. 때때19se 

a얘 Sign 벼빙때ge are a때녕ble at the Eleven 0' c뼈〈 
WO!ship servi∞， and Sri 때kan， Chinese, Mongc 떠n， 

Rus잉an. Hindi 때 Indcnes때 are 외so available at the 
ûneO clock Wαship 않rvice‘ 

구분 시 간 장 -A‘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 2 :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 1 5 갈릴리 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쥐 오전 8:30-오후 6때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l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재 정2교진구위호원회 김익환 장 훈 신 이교회위원식획 
딩회서기 재정위원장 용현기도원김 진도위원 재3교뽑원장 어비디부 ’ 쩨1교구위원회 12교구 

검극장남 아종석 임무천 진행정흥위원용장 전홍렬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친앙위원장 a교구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18교구 펀집국 6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이재영 김준회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18교구징 기쩍위원 소잉부정 선교위원징 건축위원 칭년2부 13교구 3교구 1교구 얘7김즉행부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강명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정년3부징 12교구징 재2교육위원징 23교댐 실로잉진뼈징 11교구 20교구 17교구 대학부 4교구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영옥 조종환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시설영신부징 11교구징 봉A~위원징 뼈배위원징 얘2교쩌원장 외선부 a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이광현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지링E때부징 기획위원징 전도위원 건환{원정 19교구정 16.교구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8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9교구징 ε번2부장 옹사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19.교구 14교구 7교구 ~드。「닝「 중등1부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합철주 안일찬 송제호 김성헌 

기획위원 소년부잉 새져등록실징 김Af위서기 17교램 고등부 중등3부 중등a부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앙 김로원연참근!위 김창국 
예배위원 24.교구장 재1교쩌원징 원 깅A태원 ·시랑부 지도 신벙식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 여전도사 유년부장 영람중도서실정 동산부장 1교구징 뼈배위원 

전은배 석 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차 

m교구정 O앤친뼈징 중등2부징 제1교육위원장 징년4부징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유장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t.} 

탁이부징 중등1부장 진도위원징 신교위서기 2교구징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기!랙엘전웹정 15교구정 외신부징 4교구징 당회부서기 
4교구 20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강영미 욱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16교구정 10.교구징 -영이부징 감사위원장 유이부징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 Ĵ해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엄 서명란 

g렐루뺑웹징 수앙핀부징 21교구장 -끼-드。얻T지。 13교구장 
정년1부 24교구 1교구 23교구 13교구 

김성호 조증민 이호일 추유치병부창장 최세진 
조현영 

5교구장 8교구징 초등부장 잉01누옐전엠g 
고등부 

김홍기 박광식 류기명 박기즉성S딱명부장 이상복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에비디부장 6교구정 14교구정 새 징년1부징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지규성 박종율 
정년2부정 대획부장 ·선교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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